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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차시 

루브르 미술관에서 배우는 

인적자원관리

학습 내용

1. 인류문화의 백과사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파업

2. 사람에 대한 생각들

3. 직원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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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류문화의 백과사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파업

Ÿ 파리 중심가에 있는 루브르 미술관은 과거 프랑스 왕가의 미술품을 소장, 

전시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몇 차례 크고 작은 증개축을 거쳐 현재와 

같은 모습, 규모로 성장해 왔으며, 현재 세계 3대 미술관의 자리를 

굳건히 지키고 있다.

Ÿ 소장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숫자가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지만, 그 

중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

인류 문화예술의 걸작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. 

그만큼 미술관을 지키고, 소장품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

높기로도 악명이 높다.

Ÿ 그간 수 차례의 파업과 내부 구성원들이 공모한 절도사건의 발생 등 

여러 가지 ‘사람’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어 왔으며, 그 중 몇 번은 미술관 

운영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는 대형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었다. 그러나, 

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문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.

2. 사람에 대한 생각들

Ÿ 과거 우리는 생산의 3 요소를 토지, 노동, 자본이라 말해왔다. 과거 

때로는 ‘노동은 자본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’이라 

생각하여 토지나 자본에 비해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기도 

했었다. 하지만,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견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, 노동, 

즉 일하는 직원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.

Ÿ 기술이 중시되고, 기술력만 있으면 토지와 자본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

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도 노동, 사람에 대한 중요성 

인식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.

3. 직원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다

Ÿ 노동,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함에 따라, 각 기업, 조직에서는 

좋은 사람 찾기에 골몰하고 있으며, 내부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을 

‘내부고객’으로 칭하고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

하고 있다.


